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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성자 주님의 말씀 *

너희는 인생에서 

모든 것에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.

물건을 살 때도 

그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

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

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.

그와 같이 구원의 길도 한 길만을 택할 수가 있다.

너희가 이 길이 싫어 다른 곳으로 간다면 

그 길은 사망, 곧 음부 지옥의 길인 것이다.

말씀도 오직 한 길이다.

(이 말씀에 대해 주님께 더 깊이 여쭤보았습니다)

이 시대에 내가 전하는 말씀의 길도 

오직 선생을 통해 주는 그 길 

한 길 뿐이라는 것이다.

두 길은 없다. 

존재하지 않는다.

한 길을 통해 준 말씀은 

너희를 오직 나에게로 올 수 있게 해 준다.

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.

한 길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이다.

그 길 따라 쭉 오기만 하면 

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게 되는 것이다.

그 길이 바로 선생이 걸은 길, 

오직 유일한 한 길, 

나에게로 온 길이다.

기도하여 찾은 길이다.

그러니 너희도 기도해야 나를 만난다.

선생이 먼저 보여 주지 않았느냐.

그럼 그 방법대로 해야 나를 만날 수가 있다.

다른 방법으론 나와 통할 수가 없다.

아무리 육과 육이 통하듯이 통하고 싶다 하여 

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

나와는 평생 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.

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.

그래야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배를 타고 건너야 할 곳을

자기는 배를 타기 싫다고 하며 헤엄쳐 간다면 

각종 위험을 만나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된다.

배는 기도이다.

기도해야 하는 때에 

기도하기 싫다 하여 하지 않으면

각종 위험을 만나게 되고 

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.

말씀은 곧 시대의 법이다.

말씀을 지켜 행해야 살고 

행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다.

왕을 만날 때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야 

왕을 만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간다. 

그것을 가져와야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. 

그것이 왕을 만나는 유일한 한 길이다.

없으면 평생 못 만나는 것이다.

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.

나 예수는 사랑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했다.

그것이 나를 만나는 유일한 한 길이다.

기도는 사랑. 사랑은 곧 기도.

사랑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다.

사랑으로 천국에 들어온다.

나는 사랑으로만 통한다.

선생이 나를 만난 그 길대로 

너희도 내게 나아와야 나를 만난다. 

나는 그 한 길만을 선생에게 가르쳐 주었고 

너희에게도 선생을 통해 

그 한 길만을 가르쳐 주었다.

사랑의 기도로 선생이 나를 만난 그 길대로 

내게 나아와 나와 만나자.

오직 한 길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

너희의 신랑 주 예수이다.


